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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차세대 보안 리더, 대만 국제 해킹대회 우승!

- ‘팀 비오비(TEAM BoB)’, 인공지능(AI) 보안 역량 겨루는 대만 

이지스 해킹대회(AEGIS CTF) 국제 초청전에서 정상 차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과정(BoB)’ 수료·

교육생으로 구성된 ‘팀 비오비(TEAM BoB)*’가 대만 이지스 해킹대회

(AEGIS CTF) 국제 초청전에 출전해 우승을 거두며,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2026. 11. 9.(월) 밝혔다.

   * 팀 비오비(TEAM BoB) 구성: 14기 강호석·윤정현·이준호·현채을, 15기 진형권(총 5인)

이지스 해킹대회(AEGIS CTF)는 대만 국책 연구 기관인 국가중산과학

연구원(NCSIST) 등이 주도해 개최하는 대만의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 

경진 대회다. 올해는 전 세계 화이트해커들을 초청하는 국제 초청전 

형태로 11월 7일(토)부터 8일(일)까지 국립성공대학교(NCKU)에서

개최됐다.

대회에는 대만 참가팀 10개 팀, 전년도 우승 1개 팀(대만), 국제 

초청팀 5개 팀 등 총 16개 팀이 참가했다. 국제 초청팀으로는 한국의 

팀 비오비(TEAM BoB)를 비롯해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해킹대회인 

데프콘 해킹대회(DEFCON CTF)에서 2024·2025년 연속 우승한 엠엠엠

(MMM)(미국·한국·캐나다 연합팀), 2026년 우승한 연합팀(Blue Water)의



구성팀 워터 페들러(Water Paddler)가 출전했다. 이 외에도 말레이시아의

레벨원엑스(Lv1x), 태국의 도조(Dojo) 등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보안을 위한 인공지능(AI), 인공지능(AI)을 위한 보안

(AI for Security & Security for AI)’을 주제로 진행돼, 참가팀들은 ▲

인공지능 기반 위협 탐지 ▲취약점 분석 ▲실시간 방어 ▲인공지능·

머신러닝 시스템 보안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며 실전 대응 역량을 

겨뤘다.

팀 비오비(TEAM BoB)는 세계 정상급 해커팀들과의 경쟁 끝에 

최종 1위에 올랐다. 특히 이번 우승은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과정

(BoB)의 수료생과 교육생이 함께 거둔 성과로,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과정(BoB)의 실무 중심 교육이 세계 수준의 보안 역량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과정(BoB) 취약점 분석 트랙 신정훈 책임 멘토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보안 연구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결과를 검증하고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것은 여전히 보안 전문가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이번 대회는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과정(BoB) 교육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국제무대에서 입증한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오주형 인공지능(AI)보안인재단장은 “이번 우승은

우리나라 차세대 보안 인재들이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 환경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실전 중심의 교육과 글로벌 기술 교류를 통해 인공지능

(AI) 기반 신종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정예 보안 인재를 

지속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